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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시작과 끝인 'SNS'가 국내시장 회복의 관건 
컨슈머인사이트 ‘국내-해외여행 애호자 특별조사’ 리포트 ④ 

- 국내여행 갈 때 SNS 찾지, 공공·상업채널 보지 않아 

- 올릴 만한 ‘놀거리, 살거리, 먹거리’ 찾아 해외로 해외로 

- 젊은 여행애호자의 최애 SNS는 단연 인스타그램 

- 인스타 유저 중에서도 영상 업로더가 최고 국내여행 홍보자  

- 추억·스토리 등 '올릴거리' 만들어 주어야 국내시장 회복 

 

국내여행의 부진, 해외여행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러나 현상의 이면에 있는 소비

자의 동기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지난 2년간 각각 ‘2박3일 이상의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해본 소비자’에게 여행의 기대와 경험, 평가 등을 묻는 조사연구

를 기획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국내·해외여행 모두를 경험한 여행소비자라는 측면에서 

국내·해외여행의 선호 이유와 기피 이유를 밝히는 실마리와 그 대응책을 제공해 줄 것으

로 기대된다. 

<리포트 순서> 

① 여행소비자, 왜 국내 외면하고 해외로 가나? 

② 국내여행 ‘초초긴축’하고, 해외에서 ‘플렉스’하는 이유는? 

③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 폄훼보다 공감해야 문제 해결 

④ 여행의 시작과 끝인 'SNS'가 국내시장 회복의 관건 

 

컨슈머인사이트 ‘주례 여행기획조사’ RAW DATA는  

Harvard University의 Dataverse에 업로드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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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여행자 중 진짜 여행애호자는 SNS에 여행 경험을 올리는 사람(업로더)들이었다. 

이들은 여행의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SNS를 이용했고, 체험의 업로드를 통해 여론 

형성에도 기여했다. 국내여행의 활성화에는 ‘여행을 가보게 하는 것’보다 여행의 ‘추억과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5년 3월 실시한 ‘국내·해외여행의 만족·불만족 원인 

탐색 조사’(2년 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모두 경험한 여행애호자 1,006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틱톡, 위챗 등) 업로드 활동에 따른 여행 행동의 차이를 

비교했다. 지난 1개월 이내에 SNS에 콘텐츠를 업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업로더’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비(非)업로더’로 구분했다. 

□ 컨슈머인사이트의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www.bigdata-culture.kr에서도 공개되고 있다. 

 

■ 국내여행지 결정 때 공공·상업적 채널은 거의 안 봐  

○ 여행의 출발, 즉 목적지를 결정할 때 어떤 정보채널을 사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올해 1~3월 국내여행자가 국내여행 장소 결정 때 활용한 정보채널(복수응답)은 

‘지인추천’ (4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블로그’(28%), ‘유튜브’와 ‘SNS’(각각 22%) 순이었다. 

반면 지자체의 공식 채널(9%)이나 여행상품채널 (8%)은 한 자릿수에 그쳐 사실상 

상위권 모두가 SNS채널들이었다[그림1]. 

 

http://www.bigdata-cultu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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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향은 이 내용을 ‘20년 조사 시작한 이래 계속돼 왔다. 이제 여행 소비자는 더 

이상 공공기관이나 상업적인 채널을 찾지 않는다. 대신 지인 또는 팔로우하는 개인이 

SNS에 올린 영상 하나, 사진 한 컷, 코멘트 한 마디를 꽂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 블로그는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정보채널이나 그 영향력은 크게 약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상과 사진보다는 텍스트가 많고, 상업적으로 오염되어 정보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여행의 정보유통 경로는 완전히 

개인채널에 장악되어 있고, 그 장악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20-30대 여행애호자 과반수가 ‘인스타 업로더’  

○ 이번 조사대상인 여행애호자의 SNS 이용률은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이었다(각각 87%, 67%, 62%)[그림2-1]. 지난 한달간 글이나 영상을 업로드한 비율은 

카카오톡이 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이용률과 달리 인스타그램(36%)이었다. 

연령대별 업로드율(복수응답)을 보면 20대와 30대 여행애호자의 과반수(각각 54%, 

56%)는 지난 1개월 이내에 인스타에 콘텐츠를 업로드한 적이 있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카톡의 업로드 비율(20대 36%, 30대 41%)을 의외로 큰 차이로 앞섰다[그림2-2]. 반면 

카톡은 50대, 60대(각각 55%, 67%)에서 인스타(26%, 14%) 보다 크게 높았다. 2030 젊은 

세대가 문자 중심의 카톡에서 동영상과 사진 중심의 인스타로 대거 이동한 결과이며, 

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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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 업로더는 여행도 더 많이 다녔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국내여행 7개 권역 중 

2.9곳, 해외여행 13개 권역(국가) 중 2.2곳을 다녀왔다. 인스타 비업로더(국내 2.2곳, 해외 

1.8곳)보다 각각 0.7곳, 0.4곳 더 많이 다닌 셈이다. 여행도 많이 업로드도 많이 하고 

있다.  

□ 국내 7개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전라·광주 △경상·대구·부산·울산 △ 

제주권이며, 해외 13개 권역(국가)은 △일본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대만 △홍콩 △기타 

동남아시아 △중동·서남아시아 △미국·캐나다 △유럽 △호주·뉴질랜드 △기타(중남미·아프리카) 등이다. 

 

■ 국내여행은 ‘설렘도, 가성비도, 추억도’ 부족 

○ 인스타 업로더는 국내여행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랐다. 이들은 △여행 전 ‘감정’(85%) 

△여행 중 ‘경제성’(70%)과 ‘환대’ 경험(61%) △여행 후 ‘사진·이야깃거리’(85%) 등 여행의 

전과정에서 해외여행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3]. 모든 항목에서 비업로더(각각 

79%, 58%, 49%, 77%)보다 높은 공감도를 보여, 국내여행을 ‘설렘도, 가성비도, 사진과 

추억도 부족한 여행’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누구보다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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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업로더가 해외여행비 오히려 덜 써 

○ 여행비 지출 행태에도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 업로더는 하루 평균 여행비로 

국내에서 11.0만원을 지출했다. 비업로더(10.6만원)보다 0.4만원 더 썼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반면 해외여행에서는 24.5만원을 지출해 비업로더(26.9만원)보다 오히려 1일 

평균 2.4만원 적게 썼다.  

○ 국내에서는 ‘인스타에 올릴 만한’ 이색적인 장소나 소재(먹거리, 살거리 등)를 

찾으려면 추가 비용이 드는 반면, 해외에서는 일상적인 길거리 풍경이나 음식, 상품 

하나도 충분히 올릴 만한 ‘그림’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행 경험이 많을수록 비용 

절약의 노하우도 많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나아가 

쇼핑비를 포함해서 1일 4.8만원을 더 쓰면 제주 대신 일본 갈 수 있다는 식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참고.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 폄훼보다 공감해야 문제해결 ’25.04.10). 

 

■ 인스타 업로더는 ‘놀거리’…비업로더는 ‘쉴거리’ 중시 

○ 이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 요소와 만족 요소도 달랐다. 인스타 업로더는 국내든 

해외든 ‘놀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먹거리’, 해외에서는 

‘살거리’를 기대했다[표]. 이들의 여행 목적과 소비 방식은 결국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콘텐츠(액티비티, 미식, 쇼핑)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비업로더는 

국내여행에서 ‘쉴거리’와 ‘볼거리’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제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오히려 큰 기대가 없었던 해외여행에서 이런 요소에 대해 더 높은 만족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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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광 살리려면 ‘올릴 거리’ 만들어야 

○ 국내여행 부진의 이유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다. ‘여행 전 계획’이 

‘설레거나 떨리지’도 않고(참고. 여행 소비자, 왜 국내 외면하고 해외로 가나 ’25.03.25) 

‘여행 중 경험’에 ‘가성비’ 있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행 후 감상’으로 

남는 ‘사진, 추억,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이다(참고. 국내여행 ‘초초긴축’하고, 해외에서 

‘플렉스’하는 이유는? ’25.04.02). 즉 중요한 일상사의 하나인 SNS에 올릴 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 ‘SNS에 올릴 거리’는 여행 소비자보다 오히려 여행산업 관계자 모두에게 더 

중요하다. SNS에 여행 경험을 올리는 소비자의 행위는 ‘자발적이고 진솔한 여행 

홍보’이기 때문이다. 팔로어가 20~30명에 불과한 업로더라 할지라도 지인의 메시지는 

유명 인플루언서 이상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다. 지인 추천의 의존이 이를 증명한다. 

이를 감안하면 소비자의 ‘만족과 자발적 홍보’보다 국내여행 부활에 소중한 것은 없다.  

여행을 가보게 유도하는 것보다 여행에서 ‘올릴 만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실제로 ‘업로드’하게 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여행지 홍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2015년부터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연간 2만

6000명)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조사 결과와 월간 보고서 전문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가여행 홈페이

지 https://www.consumerinsight.co.kr/leisure-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

랫폼 www.bigdata-culture.kr에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전인수 컨슈머인사이트 대리 jeonis@consumerinsight.kr 02)6004-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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